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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사과 바구니 
 (Basket of Apples  c. 1895)

폴 세잔 (Paul Cezanne  1839 - 1906)

캔버스에 유채 62 cm x 79 cm 
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

후기 인상파에 속하는 프랑스 화가 폴 세잔의 정물

화다. 어느 나른한 오후의 식탁 풍경을 그렸다. 과일 

바구니, 탁자 위에 걸쳐진 식탁보 위 과일들, 와인 병, 

접시 위에 과자까지 잘 조화를 이룬 색채와 함께 어디

에도 무리가 없는 알찬 구성이다. 

그러나 다시 자세히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. 

식탁을 보면 왼쪽과 오른쪽의 모서리가 맞지 않는다. 

왼쪽면이 훨씬 밑에 위치해 한 식탁의 모서리로 볼 수

가 없다. 사과 바구니는 어떤가? 마치 공중에서 내려

다본 듯 어중간하게 걸쳐져 있다. 식탁 위의 사과들

도 그렇다. 평면 위에 안정되게 배열된 것이 아니라 각

자 방향이 다르게 그려져 있다. 과자 접시도 마찬가지

다. 한 평면 위가 아니라 다른 평면 위에 있는 것 같다. 

와인 병도 기우뚱하다. 상식적으로 따지면 이 식탁은 

하나가 아니라 둘이고, 식탁 위의 물건 들은 다 와르

르 쏟아져야 마땅하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은 

불편한 것이 다 함께 어우러진 묘한 조화를 보여준다. 

세잔은 왜 이렇게 그렸을까? 미술의 중심지 파리를 

떠나 시골에 정착했던 세잔은 그림을 그리고 또 그리

며 보이는 사물과 그 사물을 보는 시각에 대해 탐구

했다. 눈에 보이는 사물의 모습을 포착해 순간의 인

상을 그리는 인상파 움직임에서 더 나아가 사물을 보

는 시각의 다양성을 표현하고자 했다. 한 그림 속에서

도 여러가지 각도의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

자 한 것이다. 

세잔의 그림으로 인해 전통 서양화의 기본이 되었던 

그림 속 단일화된 시각은 무너졌다. 파블로 피카소는 

세잔의 그림을 보고 크게 영감 받아 그림의 면과 색채

가 분할된 입체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. 그 후, 눈에 

보이는 사물의 재현인 구상화를 넘어, 바라보는 사물

의 시각적 재창조인 추상화의 시대가 시작되었다. 현

대에 들어서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해체하고 

재해석하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가 열렸다. 

19세기 말 남 프랑스 시골의 소박한 노 화가는 자그

마한 이 정물화를 가지고 그렇게 미술의 새 역사를 그

리기 시작했다.

 《김동백》  


